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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 있어 증거주의를 신븡하는 사람돌은 어떠한 효과에 대한 결론은 실험실의 연구나 역학

조사에 의한 결과가 아닌 임상실험의 결과에 의해 매듭지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실험

실에서 얻어진 연구성과들은 때때로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되는 대리

지표들이 실제 임상실험의 결과와는 상당부분 다를 때가 많 기 때문이다．역학조사 결과들은 임

상실험의 결과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조사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

서 비타민C 에 대한 본 조사연구결과는 철저히 임상실험에 바탕올 두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에 발표할 비타민C와 감기와의 관계에 대한 총론에서는 예방용 비타민C를 0.2g/day 복용

한 일반 임상실험 참여자 l0,708명의 24차례의 연구결과를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 감기의

pooled risk ratio (RR)가 0.97(95% 신뢰구간: 0.94-1.00)로 나타나 비타민C의 정기복용이 감기

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하지만 마라튼선수, 스키신수 그리고 극 지

방에 증사하는 군인들 598명을 대상으로 한 5번의 실험결과，RR 값이 0.48로 이들에 대해서는

비타민C가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따라서 비타민C외 감기예방에 대한 효

능은 개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죽, 극한 운동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

게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타민C와 감기증상지속 기간의 관계는 총 9649개의 감기증상에 대해 29번의 대조 실험이 진

행되었다．성인에 있어, 감기증상지속기간은 8% 감소되었으며 어린이는 13% 감소되었다．이는

곧 이미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어느 정도 치료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

한다．하지만 일부 결과에서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비타민C 복용과 폐렴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2335명을 대상으로 37건의 폐렴에 대해 예방

효과를 연구하였다．모두 3번의 실험에서 비타민C를 복용한 대조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폐렴

발병률을 보였으나 3번의 연구 중 연구만이 무작위 위중맹검 위약 조절 연구(RCT)였다．세 번

의 실험연구 중2개는 군인들과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기숙학교에 다니던 저소득총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비록 이 연구가 일부 계층에 대해 비타민C가 폐렴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이 결과를 모든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또한 선진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비타민C 복용이 폐렴을 줄여준다는 사실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7명의 폐렴환자에서 2건의 비타민C 치료효과를 보인 것이

확인되었다．그 중 하나는 RCT였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비타민

C를 복용한 그룹에서 낮은 사망률과 호흡기 질환을 기록하였다. 하시만 이 실험의 주요 수혜자

들은 환자돌이었다．두 번째 치료효과는 예전의 소련에서 폭넓은 연령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

는데，복용량과 비례하여 폐렴의 회복시간이 단축되었다．비록 실험등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

과를 그대로 사렴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비타민C가 실험등물에서 댜양한 바이러스와 세균

의 각염을 억제시킨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따라서 사람에 대한 비타민C의 효과는 일반감기와

폐렴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비타민C와 E의 생리학적 효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온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가정일 것이다．만약 그러한 가정이 맞는다면 아주 잘 준비된 실험결과들이

매우 정확히 임상실험결과와 일치할 것이다．하지만 일반 감기의 연구에서 보듯이 임상효과는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는 결과를 보였다．더욱이 최근에는 득립 된 항산화제로서의 비타민E의

효과 보다 강력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비타민C를 90 mg/day 이상 복용하는 대상자 중 50-62

세의 경우 비타민E 복용이 사망률을 19% 증가시켰으나，66-69세의 경우 오히려 41% 감소시켰

다．이러한 걸과를 해석해 보면 일반인들은 비타민의 신택에 있어 보다 신증해야 한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다．이러한 두 비타민간의 이질성을 고려한 여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

다．앞으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된 서구 일반인 대상이 아닌 새로운 임상실험 대상자들 대상으

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다양한 임상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